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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유가, 사우디가 폭등세 완화
사우디 원유 생산여력이 완충효과 … 배럴당 75-85달러 유지

세계경제가 완전히 회복돼도 국제유가는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의 견제로 일부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급등하

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.

미국의 석유 전문가 에드 모스는 “사우디가 유가 상승을 견제할 것이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75-85달

러를 넘어서기 힘들 것”이라고 언급했다.

또 “세계 석유 소비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1.5-1.8% 증가했으나 앞으로 1.0-1.3%로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”

이라며 “과거 60년간의 교훈은 유가가 급등한 후 수요가 상당기간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”을 강조했다.

모스는 OPEC(석유수출국기구)의 원유 생산능력이 2010년에는 하루 3700만배럴에 달할 것이라면서 2002년에

비해 이미 32%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.

사우디가 12-18개월 안에 100만배럴을 추가할 수 있는 여력을 보유하고 있어 OPEC이 하루 500만-700만배

럴의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.

모스는 사우디가 원유 생산여력을 활용해 국제유가 폭등을 견제하는 것이 미국과 사우디 관계에도 도움이

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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